
제공일시
담 당 자
문 의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이슈 검색기간 : 2022.11.11(금) ~ 2022.11.17(목)

2022 11 25 Fri
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02 398 7675

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이슈 검색기간 : 2022.11.11(금) ~ 2022.11.17(목)

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1. EU 금융당국, 그린워싱 조사 시작
- 유럽의 3대 주요 금융규제기관인 유럽감독당국(ESA)는 은행, 보험,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그린워싱 

리스크와 관행에 관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 증거를 수집한다고 밝혔음 

- ESA에는 유럽은행청(EBA), 유럽보험연금청(EIOPA), 유럽증권시장청(ESMA)이 포함됨 

- 이번 작업은 유럽위원회가 올해초 그린워싱 및 그 리스크에 관한 감독에 대해 ESA에 의견을 요청한데 
따른 것으로, 지속가능한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반해 그린워싱 리스크도 
덩달아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금융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음 

- 규제당국은 EU 자체의 SFDR프레임워크, 미국 SEC의 최근 제품라벨 공개규칙, 호주의 그린워싱방지
가이드,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ESG펀드에 관한 정보공개 요건 등 그린워싱 규제사례들을 참고할 방침
이며 최종보고서는 1년 후 제출될 예정임

 
2. EFRAG,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승인
- 유럽 EFRAG(재무보고자문그룹)은 16일 EU의 기업지속성가능보고지침(CSRD)에 따라 기업이 지속

가능성과 관련된 영향, 기회 및 위험에 대해 보고하는 규칙과 요건을 정한 ESRS(기업지속가능성보고
표준)의 최종판을 승인했음

- CSRD는 지난주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는데. 이 지침은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에 ESRS 기준으로 
비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함

- CSRD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수를 현재 약 1만 2000개에서 5만 개 이상으로 대폭 
확대함 

- 적용은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에서 시작하고, 2025년부터는 사기업을 포함하여 직원 수 250명 이
상 혹은 매출액 4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이 포함되며 2026년에는 중소기업도 대상군이 됨

 
3. 프랑스·스페인 내연기관車 판매 중단 5년 앞당겨 '2035년 목표’
- 프랑스와 스페인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시기를 204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앞당겼음 

-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27)에서 ‘무공
해차량선언(ZEVD · Zero Emission Vehicles Declaration)’에 새로 가입하면서, 친환경 전환을 서두
르겠다고 약속했음

- ZEVD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합의됐으며,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
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 판매를 목표로 함

- 선진국의 경우 2035년 친환경 차량 판매 100%가 목표임 영국 정부는 델타 일렉트로닉, 코카콜라 
유로퍼시픽 파트너스,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 등 기업들도 ZEVD에 신규로 서명했다고 밝혔으며, 
ZEVD 가입 국가와 기업 수는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214곳으로 늘었음

(ESG Today, 2022.11.15) Mark Segal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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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SG Today, 2022.11.16) Mark Segal 기자

(아시아경제, 2022.11.17) 박병희 기자

(원본)

https://www.esgtoday.com/european-regulators-launch-greenwashing-study/
https://www.esgtoday.com/efrag-approves-european-sustainability-reporting-standards/
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2111708424685833
https://www.efrag.org/Meetings/2211141505388508/EFRAG-SRB-Meeting-15-November-?AspxAutoDetectCookieSupport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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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글로벌이코노믹, 2022.11.16) 국기연 기자

(ESG Today, 2022.11.14) Mark Segal 기자

(미국 원본)

(ESG Today, 2022.11.11) Mark Segal 기자

1. 바이든, 연방정부 공급업체 배출량 공개 및 기후목표 설정토록 규칙 발표
- 바인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공급업체들이 배출량 및 기후관련 재무리스크 데이터를 공개하고, 과

학에 기초한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연방공급자 기후위험 및 탄력성 규칙
(Federal Supplier Climate Risks and Resilience Rules)을 발표했음 

- 이 규칙은 바이든 대통령의 ‘연방지속가능성 플랜’의 일부로서, 2050년까지 미 연방정부가 넷제로를 
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이니셔티브를 설명함 미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최대 조달부서이며, 지난해 
구매액이 6300억달러에 달함 

- 연간 75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연방 공급업체는 스코프1,2 배출량을 보고하고, 연간 
계약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면 스코프3 배출량을 공개해야 함 

- 계약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면 과학에 기초한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함

 
2. 메탄 감축 본격화하나, 바이든 200억달러 배정
- 바이든 정부가 업데이트된 미국 메탄 배출량 감축 행동계획을 발표하며, 미국 전역의 메탄 배출량 감

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설명했음 

- 이번 조치에는 석유와 가스정 폐쇄, 산업장비 개선, 폐탄광 매립 등이 2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투자
가 포함돼있음 

- 미국과 EU는 지난해 COP26에서 글로벌메탄공약을 발표해,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40%의 세계 
메탄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이 공약에 130개국 이상이 서명했음 

- 미 정부는 메탄 배출의 주요 원천이 수만개의 유정과 가스정을 봉쇄하고, ‘초당적 기반시설법’을 통해 
15년 동안 버려진 탄광 재생을 위해 110억달러 이상을 배정하며, 농업분야에 ‘기후 스마트’ 상품 시장
을 확대했음

3. [속보] 美 의회 자문기구, 對中 '항구적 정상무역 관계' 지위 박탈 권고
-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·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(USCC)가 중국에 대한 ‘항구적인 정상무역관

계’(PNTR) 지위를 박탈하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음 

- 15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 저널(WSJ) 등에 따르면, 미국이 1999년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중국에 
PNTR 지위를 부여했으나,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미국 정부가 중국과 정
상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할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

- 이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향후 90일 동안 이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
라고 밝혔음 

- 위원회는 또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,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가격이 급등
할 것이라고 WSJ이 지적했음

 

https://news.g-enews.com/ko-kr/news/article/news_all/2022111607060883646b49b9d1da_1/article.html?md=20221116071935_U
https://www.esgtoday.com/biden-allocates-20-billion-to-reduce-methane-emissions/
https://www.whitehouse.gov/wp-content/uploads/2022/11/US-Methane-Emissions-Reduction-Action-Plan-Update.pdf
https://www.esgtoday.com/biden-to-require-federal-suppliers-to-disclose-emissions-set-climate-targets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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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향신문, 2022.11.17) 김재중 기자

 (CNBC, 2022.11.17) Emma Newburger 기자

(Reuters, 2022.11.17) Sharm El-sheikh 기자

(노컷뉴스, 2022.11.16) 이정주 기자

(Reuters, 2022.11.14) Nusa Dua 기자

1. 미국 FDA “인공 배양 닭고기 먹어도 안전하다”
- 미국 식품의약청(FDA)은 16일(현지시간) 미국 업체가 닭의 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 만든 고기에 

대해 인간이 섭취해도 좋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음 

- FDA가 배양육의 안전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임 육류 제품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농무부 승인 절
차가 남았지만 배양육이 미국 식료품점 진열대에 올라갈 날이 머지않았음 

-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FDA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스타트업 ‘업사이드 식
품’이 생산한 배양육을 인간이 섭취해도 좋은지를 심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
밝혔음

- FDA의 로버트 칼리프 국장과 수전 메인 식품안전·응용영양센터 국장은 성명에서 “우리는 배양한 동
물 세포로 만들어진 식품에 대한 시판 전 검토를 처음 완료했다”면서 “세계는 식품 혁명을 경험하고 
있으며, FDA는 식량 공급 혁신을 지지한다”라고 밝혔음

 
2. EU, COP27서 ‘손실과 피해 보상’ 행동에 나서나
-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16일 COP27 정상회담에서 “EU와 네 개의 회원국이 아프리

카의 기후 적응을 위해 10억유로 이상을 제공하겠다”고 밝혔음 

- 회원국은 프랑스, 독일, 네덜란드, 덴마크이며 다른 국가들도 가입할 수 있음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또
한 “EU는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해 6000만유로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관한 협상을 위해 오늘 아이디
어를 내겠다”고 덧붙였음

- UN은 14일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 결의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
협정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(EU) 회원국 등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‘손실과 보
상’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음 

- 이후 선진국들은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식수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, 개발도
상국이 이산화탄소(CO2)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
억달러(약 140조원)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에 이 논의가 COP27에
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

 
3. 미국, 인도네시아 탄소 포집, 운송 투자 공개
-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와 식량 안보 등의 분야에 걸쳐 인도네시아에 대한 많은 투자를 발표했음

- 이에는 엑손모빌과 국영에너지 회사인 페르타미나가 탄소 포획에 관한 25억달러의 합의도 포함됐으
며, 인도네시아 내 탄소포집 및 격리거점 개발이 더욱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음 

- 특히 페리타미나의 유전과 가스전에서 10억톤의 잠재적 탄소저장능력이 발견돼, 향후 16년간 인도네
시아 배출량을 영구저장할 수 있어, 2060 인도네시아 넷제로 달성을 도울 수 있다고 함 

- 바이든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,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
서 투자사실을 발표하며 ‘중요한 파트너’로 묘사했으며,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5개주에서 
교통 인프라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억9800만달러 규모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(MCC)을 
출범키로 합의했음

 

https://www.khan.co.kr/economy/industry-trade/article/202211171653001
https://www.cnbc.com/2022/11/17/fda-says-lab-grown-meat-is-safe-for-human-consumption.html
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environment/eu-four-member-countries-provide-over-1-bln-euros-climate-adaptation-africa-2022-11-16/
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849714
https://www.reuters.com/markets/carbon/exxonmobil-pertamina-25-bln-indonesia-carbon-capture-agreement-white-house-2022-11-14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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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연합뉴스, 2022.11.13) 김보경 기자

(매일경제, 2022.11.13) 이윤재 기자

(머니튜데이, 2022.11.13) 김도현 기자

(한국경제, 2022.11.15) 허세민 기자

(연합뉴스, 2022.11.11) 김아람 기자

1. 반도체 친환경연합 에코얼라이언스, 재생에너지 로드맵 발표
- SK하이닉스가 주도하며 44개의 회원사를 둔 반도체 기업 친환경 연합 ‘에코얼라이언스’가 재생에너

지를 사용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고 11일 공동 선언했음 

- 공동 선언에는 SK스페셜티, SKC, SK머티리얼즈, SK실트론, 원익머트리얼즈, 원익IPS, PNS로지스 등 
에코얼라이언스 17개 회원사가 참여했음 

- 에코얼라이언스는 선언문을 통해 ‘2023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, 점진적으로 재생에
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’이라고 밝혔음

- 에코얼라이언스는 ▲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저감 ▲온실가스 감축 ▲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세우
고, 각 회원사에 맞는 실천 방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임

 
2. SK, 사외이사 후보군 만들고 만남 정례화… 이사회 힘 싣는다
- SK그룹이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이사회 업무를 지원하는 포털 시

스템을 도입하는 한편, 사외이사 간 만남(Director’s Summit)을 정례화한다는 밝혔음

- 이에는 각 관계사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독립적 경영을 할 수 있어야 기업가치가 높아질 
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음

- SK그룹은 연령과 성별 다양성을 기반으로 재무, 글로벌, ESG 등에 관한 전문성이 반영된 사외이사 후
보군을 구성했으며, 사외이사들이 국내외산업동향, 글로벌이사회 운영모델을 연구하여 이사회 전문
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렉터스 서밋은도입했음

- 내년부터 관계사에 후보군 리스트를 참고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사외이사가 이사
회 안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시스템도 개발했으며, 내년부터 SK와 
SKC 이사회에 시범도입한 뒤 다른 관계사로 적용할 예정임 

 
 
3. 아람코 “韓·日에 블루수소 수출”...현대오일뱅크, 에쓰오일, 롯데케미칼 등과 협력
-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한국, 일본 등에 블루수소를 공급하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

고 밝혔음

-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, 아마드 알 코웨이터 아람코 최고기술책임자(CTO)는 14일(현지시간), 이집트
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7)에서 블루수소 수출과 관련해 많은 주체와 
협상하고 있으며, 가장 진전된 논의를 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밝혔음 

- 알코웨이터 CTO는 인터뷰에서 블루수소 수출과 관련해 한국 기업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음 

- 아람코는 석유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블루수소에 집중 투자하고 있
으며, 현대오일뱅크, 에쓰오일, 롯데케미칼 등과 블루수소 생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로, 신
성장동력으로 점찍은 블루수소를 5년 안에 한국 등에 수출할 계획임

 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113011500003?input=1195m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09/0005044456?date=20221114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2111309395696090
https://www.hankyung.com/international/article/2022111510141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111037300003?input=1195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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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증권시장청(ESMA), 펀드 명칭에 ESG · 지속가능성 붙이려면 최소 40% 지속가능 펀드에 
투자 의무
- EU금융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(ESMA)은 ‘ESG’ 또는 ‘지속가능성’ 용어를 펀드 명칭에 포함시키

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 21일(현지시간) 발표함 

- 펀드 상품에 ‘ESG’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80% 이상을 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
(SFDR) 제8항에 따른 환경(E)이나 사회(S) 부문에 투자해야 함. ‘지속가능성’이나 관련 용어의 경우
에는 SFDR이 정의한 지속가능한 투자 자산을  50-80% 범위 내 구성해야 함. 즉, 펀드 상품명이 ESG 
펀드, 지속가능한 펀드라면 관련 투자에 일정 비중을 투자해야 함

- ESMA 회장인 베레나 로스는 “이번 초안의 목적은 그린워싱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동
시에 국가당국(NCA, National Competent Authorieis)이나 자산 관리자들에게  실제 투자 방침이
나 목적에 따라 ESG 관련 펀드 명칭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”
이라고 설명함

- 이번 초안은 정량적 기준을 더욱 강화함. 펀드 명칭에 ESG 혹은 지속가능성 용어를 포함시킬 수 있는 
‘최소 투자 비율’을 도입함. 투자 비율에 대한 세부적인 정량 기준치를 결정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
공개 협의를 실시하고, 금융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임

- ESMA는 ▲ESG 관련 용어 사용 시, 투자 비중 임계값(80%) ▲지속가능성 혹은 관련 용어 사용 시, 
투자 비중 추가 임계값(50-80%) ▲ESG/지속가능성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투자에 대한 최소 기준 
적용 ▲임팩트투자 등 특정 펀드 유형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

- 이번 초안은 금융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흐름 속에서 나옴. 지난 몇 년 간 ESG · 지속가능성 투
자에 관한 수요가 급증했고, 자산 관리자들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펀드 명칭에 ESG 혹은 지속
가능성 용어를 붙여옴. 실제 ESG 투자와 관련 없지만 용어 사용으로 인해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어
려움을 겪음

- ESMA는 “ESG · 지속가능성은 펀드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”이라며 “앞으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 위
해서는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”고 밝힘. 또한 “지속가능성 특성 또
는 목표에 대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, 펀드의 투자 목표와 정책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”
고 덧붙임

- ESG투데이는 “영국 금융감독청(FCA)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 중심으로 ‘ESG’, ‘친환경’ 또는 
‘지속가능성’ 용어로 판매되는 투자 상품 및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그린워싱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
있다”면서도 “투자자에게 실제 ESG 관련 속성, 방법론 및 기준을 전달하는 명확한 규칙이 없다”고 
밝힘

- ESMA는 공개협의 이후, 2023년 2분기 또는 3분기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6개월 동안 단계
적으로 진행할 계획임.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은 ESG ·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 
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 예를 들어, SFDR 8항에 따라 공시된 펀드들은 ‘지속가능한’ 혹
은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. 모닝스타는 SFDR 제8항에 따라 공시된 펀드의 18%만이 
ESMA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음

- ESMA는 보고서 부록에 펀드 명칭의 임계점을 평가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례를 제시함. ‘기후
변화 솔루션 펀드’는  지속 가능한 운송, 지속 가능한 건설, 지속 가능한 식품 및 물 등 기후 변화 솔루

https://www.responsible-investor.com/esma-floats-40-sfdr-requirement-for-funds-with-sustainable-in-title/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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션을 주제로 한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. 기후변화는 환경(E)과 관련된 항
목으로 80% 이상 E 혹은 S 부문에 투자해야 함. 실제 이 펀드는 90% 투자했으며, 자산의 최소 25%
를 지속가능한 투자에 투자할 것을 약속함. ESMA는 이 펀드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음을 밝힘


